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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늘 말씀하시길 20대의 경험이 내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몽골 해외 봉사가 지금까지의 경험 중 가장 값지고 큰 역할을 하게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준비 과정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학과 공부 하기도 급급하고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괜히 해외봉사를 신청했다고 불평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 마음가짐 때문인지 몽골 가기 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해외봉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몽골 비행기를 타면서 준비가 부족한 사실에 마음도 많이 불편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88학교에 가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다름이 아닐까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고 환경에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터 놓는 시간에서 각자의 생각과 솔직한 생각을 나눴고 그 일을 계기로 주어진 일을 합심하여 열심히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도 노력 봉사나 교육 봉사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미흡하지만 힘을 모아서 잘 이겨냈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문화공연 전 새벽에도 남아서 같이 춤 연습과 합창 연습을 했고 문화공연 때 합창을 하면서 연습 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뭉클함과 끝날 것 같지 않던 봉사활동이 너무나 빨리 끝난 것 같다는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몽골 봉사와 문화탐방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값진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몽골 해외봉사 대원 29명과 함께 했던 추억과 힘들 때 힘이 되어줬던 단원들을 알게 되었고 좋은 인연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뿐만 아니라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마다 이 몽골 봉사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지침을 삼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총장님과 부총장님 많은 분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좋은 인연으로 남아주신 모든 몽골 대원들, 좋은 말씀과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신 백상현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우릴 도와주신 머기 선생님. 몽골 해외봉사를 위해 애쓰고 생각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